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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잡지 프로젝트를 통한 중학생의 학습 변화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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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Middle School Students' Learning Development through 
Science Magazine Project with Focus on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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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how learners' participation develop if provided with opportunities
for various scientific practices and experiences in writing science magazine articles as an extra-curricular club activity
and what factors facilitate these participation development. Data from participant observations, in-depth interviews
with students, and documents were used to extract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practices. The learners'
development was categorized into 3 stages in terms of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of practice: peripheral
participation, transitional participation, and full participation. As participation develops, situational interest developed
to individual interests and value attachment. Students sought to get ideas from every day life, and finally, in the stage
of full participation, advances in writing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transformation. Best of all, the
participants enjoyed and valued their participation showing identities as journalists. The nature of science magazine
article, external scaffolding, and internalization through enjoyment and value attachment appeared to be decisive
factors that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participation. Student's enculturation of writing for learning offers a
possibility that continue to do so, even after they have left formal schooling and make a basis for lifelo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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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습을 위한 글쓰기는 지난 50여 년 간 지속적인 관

심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에 있어서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일찍이 Vygotsky(1962)는

문어(文語)는 구어(口語)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추상

화를 요구하고, 의미를 의도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과

정을 거치게 됨을 지적하며, 학교 교육에서의 문어 사

용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Rivard(1994)는

글쓰기가 학습자의 과학 지식을 구조화 하고, 메타인

지를 촉진하며, 인지 학습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

키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학습을 위한 과학 글쓰기의

이러한 저변 확대는 보다 다각적인 글쓰기 관련 연구

로 이어졌는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학생의 글에서

드러난 개념에 대한 연구(박정은 등, 2009; 정혁,

2003), 글쓰기가 학습자의 인지적 혹은 정의적 특성

미치는 영향(남경운 등, 2004; 남정희 등, 2008; 이

정희, 2004), 과학 글쓰기를 이용한 교수학습 전략(배

희숙 등, 2009; 손정우, 2009), 학생들이 선호하는

글쓰기의 유형(박지영, 신영준; 2008) 등에 대한 연구

들이 주를 이루었다. 외국의 경우에서는 일부 연구자

들이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과학 글쓰기가 학습자의

과학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해왔다

(Hand et al., 2002; Prain & Hand, 1996;

Wallace et al., 2004; Yore et al., 2002). 이들은

연구 결과 글쓰기의 실제 상황과 독자를 경험함으로

써, 학습자들이 자신의 사고 과정을 되돌아보는 메타

인지적 사고를 하게 되며 글쓰기를 통해 학습한 개념

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용어

에 대한 더 깊고 풍부한 이해, 개념학습의 증진 등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대부분 실질적인 독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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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상의 독자, 교사가 선정한 특정 집단을 독자로

하는 글쓰기가 이루어져, 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실제 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사례는 찾아보기 어려

웠다. 또한 과학 교육에서 글쓰기를 중장기적으로 정

착시켜 나가야 할 학습 문화의 하나로 바라보고 접근

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독자를 대상으로 한 글쓰

기를 통해 학습자들의 글쓰기 문화가 중장기적으로 어

떻게 발달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일은 글쓰기와 학습

발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학습을 참여(participation)

로 바라보는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오랫동안 학습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특정한 지식의 획득(knowledge

acquisition)이라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구성

주의자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는

학습을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 문화적 활동에 대한 지

속적 참여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손민호,

2005; Sfard, 1998; Wenger, 1998; Oh, 2006). 참

여 관점의 학습이란 단지 누군가와 함께 어떤 활동에

참가하는 것만이 아닌, 공동체의 참여자로서 성장하

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뜻한다(Wenger,

1998). 참여를 통해 학습자는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

하고, 공동체는 학습자의 정체성 발달을 돕는다(Oh,

2006). 개인의 인지, 개념 발달에 집중하는 지식 획득

의 관점과 달리 참여의 관점은 함께하기, 연대, 결속,

협동의 의미를 중요시한다(Sfard, 1998). 본 연구에

서 수행한 과학 잡지 프로젝트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과학 잡지 편집부라고 하는 실행 공동체를 구성하고,

개별적 혹은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의 결과를 실제 독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 기사로 써서 독자와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과학 잡

지 프로젝트 수행을 참여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학습을 위한 과학 글쓰기 활동과 더불어 학습 공동체

내에서의 참여자 발달 과정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주도의

다양한 탐구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독자를 대상으로

한 과학 글쓰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과학 잡

지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자의 참여와 글쓰기가 어떻

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참여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작성된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현장 텍스트(field text)로 채택하고 이것

을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연구 텍스트(research

text)로 구성해 나가는 내러티브 탐구의 방법을 따랐

다(김대현, 박경미, 2003; 오필석 등 2008; 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가 수행된 구체적인 상황과

자료 수집 및 분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상황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도 안양시의 한 여자 중학교 학생들

을 대상으로부터 14개월간 수집된 방과 후 클럽활동

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해당 학교 학생

들의 가정 경제 수준과 학업 성취도는 일반적인 도시

학교의 평균을 벗어나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

들은 과학 잡지 편집부 구성원 24명이다. 최초의 동아

리 구성원은 모두 2학년 12명으로 2009년 5월 과학

잡지 편집부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자원했으

며, 2010년 2월 1학년 학생 12명이 추가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과학 잡지 편집부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면에서

는 서로 이질적 특성을 보인다: 과학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과학 잡지 편집부에 가입하게 된 동기, 좋아하

는 과목이나 성향.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은 뒤 부모와의 상의를 거

쳐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제 1 저자

인 지도교사는 본 프로젝트 시작 한 학기 전부터 참여

자들의 과학 교과 지도 교사로서 이들을 지도하고 있

었으며, 프로젝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과학 잡지 제

작 과정을 안내하며, 참여 관찰을 수행하였다. 현장

교사로서 7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교사는 생물교

육을 전공하였으며, 교사가 되기 전 7년 간 기자로 근

무한 경력이 있어, 참여자들이 비교적 생소하게 느끼

는 과학 잡지 제작의 과정을 보다 쉽게 안내할 수 있었

다고 볼 수 있다. 12명의 최초 참여자 중 2010년 6월

발행된 제 3호 과학 잡지의 제작에까지 모두 참여한

학생 7명으로 초점 집단이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참여

초기 특성에 대해서는 표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학생 참여에 앞서 프로젝트를 기획한 교사는 과학

잡지 편집부원 모집 공고를 통해 과학 잡지 기자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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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과학 잡지에서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

내를 제공하였고, 참여를 결심한 학생들은 자기 소개

가 적힌 지원서 및 과학 잡지 기사에 대한 편집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여러 학생들의

의견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창간호 논의를 위한 첫

번째 편집회의가 열렸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식적

으로 과학 잡지 기자의 입장이 되어 과학 기사 내용에

대한 발표 및 논의를 하였다. 매 호의 기사 선정 과정

에서 이들은 편집회의를 거쳤고, 각자 관심 분야에 대

한 글쓰기 아이디어를 낸 뒤 동료 간 협의를 통하여

주요 아이템을 선정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활동 주

제를 선택했다. 활동은 주로 방과 후와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과학 기사는 평소 궁금했던 실험에 직접 도전해 보

기, 학교 주변에서 흔히 보던 동식물에 대한 심층 탐

구, 일상에서 마주치는 호기심을 발전시켜 과학의 원

리 찾아보기, 만나보고 싶었던 과학자 인터뷰 등의 학

생 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쓰여졌다. 실험 설계 및 수

행, 학교 밖에서 과학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는

등의 활동에는 둘 이상의 학생들이 팀을 형성하여 참

여했고, 그 외의 활동들은 주로 참여자 각각이 개별적

으로 수행하였으며, 잡지 제작과정 전반에 걸쳐 교사-

학생 간, 학생-학생 간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과학 잡지 기사에는 여러 글쓰기 장르가 고루 포함

되었다. 실험 보고서, 설명문,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

지 글, 과학 소설 쓰기, 과학 서적을 읽고 난 다음의

리뷰, 관찰 탐구 결과를 세밀화로 표현해보기, 그리고

과학 만화 및 과학 퀴즈 등이 그 예이다. 취재가 끝난

뒤 학생들은 초고를 작성하고 지도교사 및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기사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학

생들이 쓴 과학 기사는 비전문가인 불특정 다수의 실

제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글로, 기사 내용의 공유와

소통이라는 목적을 가지는 등 일반적인 교수 학습 상

황에서 쓰이는 과학 글쓰기 과제와는 다른 독특한 특

성을 가지고 있다. 평균 3�5회의 수정 과정을 거친

뒤 기사는 편집되어 한 권의 잡지로 출판되었으며,

2009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모두 3권의 잡지가

발간되었다. 발간된 잡지는 교내 각 교실 및 도서관에

비치되었고, 인근 초, 중학교 및 지역 도서관에도 전

달되었다. 매 호 발행 뒤 참여 학생들은 각자의 기사

에 대해 반성적 사고 과정을 거치는 리뷰 회의 시간을

가졌으며,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지도 교사는 과학 잡

지 제작의 숙련가로서 학생과 도제적 상호 작용을 하

는 것을 비롯하여 인지적, 정의적 스캐폴딩을 제공하

였다. 과학 잡지 제작 과정의 순환적인 흐름은 그림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자료 수집

총 14개월에 걸친 과학 잡지 제작과정에서 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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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선호과목 과학에 대한 관심 프로젝트 참여 목적

J 영어 아주 낮음 부족한 과학 지식을 쌓기 위해

N 영어 낮음 교사의 권유로

M 미술 보통 과학 잡지에 그림을 싣고 싶어서

H 수학 보통 교사의 권유로

S 생물 보통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

R 천문학 높음 과학과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C 과학 높음 기자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표 1

프로젝트에 참여한 초점 학생들의 초기 특성

그림 1 과학 잡지 제작 과정의 순환적 흐름



걸친 학생들의 편집 회의, 3회의 리뷰 회의, 교사와

학생 간에 수시로 이루어진 면담 내용이 녹음, 녹화

되었다. 참여자들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올

린 글과 댓 글, 참여자들이 작성한 취재 일지 및 과학

잡지 기사의 글, 연구자의 현장 일지, 연구자와 참여

자가 주고받은 e-메일 외에 과학자에 대한 태도 검사

지 및 질문지 등이 자료로 수집되었다. 

편집회의 및 리뷰회의 중 참여관찰자인 연구자는

교실 한쪽에 앉아 참여자들의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

보았으며, 참여자들이 질문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경우에는 지원 혹은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학생들과

의 면담은 회의 뒤 혹은 취재나 기사 작성 과정에서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내용은 녹음 후 전사되었

다. 또한 참여자들이 운영한 웹 사이트의 글과 댓 글

도 한글 파일로 전환, 자료화 되었다. 학생 활동을 기

반으로 한 1차 자료 분석 뒤 추가적인 심층 면담이 이

루어졌으며, 1회 면담 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 정

도로,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 후 전사되었다. 심층 면

담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보충은 참여자와의 e-메일

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초점은 과학 잡지 프로젝트 참여 과정에

서 학생들이 나타낸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으므로, 참

여자들과의 심층 면담 및 참여자들의 회의 내용이 담

겨있는 전사본, 반성적 취재 일지 등이 분석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잡지에 실린 학생들의 과학기

사 및 교사의 현장일지, 과학에 대한 태도 검사지 등

은 보다 풍부한 맥락 속에서의 자료 분석 및 삼각검증

등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3. 자료 분석

참여 관찰 및 심층 면담 자료는 참여자의 내러티브

를 연구자가 분석하여 연구 텍스트로 전환하는 내러

티브 탐구 방법(김대현, 박경미, 2003; 오필석 등

2008; Clandinin & Connelly, 2000)에 기반하여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전사 자료 및 참여자의

반성적 일지 등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안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발견하여 이를 범주화 하

고, 여러 관련 문헌들을 참고로 하여 참여자들이 드러

낸 특성들을 적절히 해석하고 명명하고자 하는 과정

이 수반되었다(오필석 등, 2008). 학습자들의 참여 발

달은 합법적 주변 참여의 관점(Lave & Wenger,

1991)을 수정, 보완하여 그림 2와 같이 범주화 하였으

며, 주변적 참여 및 완전한 참여의 중간 단계를 이행

기의 참여로 구분하여, 학습자의 발달에 대해 보다 유

연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 참여의 발달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보이는 과학에 대한 흥미, 가치발달 등은

Renninger (2009)가 제시한 흥미발달 단계의 틀을

참조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자료 분석의 내적 타당

도 확보를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가 제안한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는 장기간에 걸친

참여(prolonged engagement)이다. 질적 연구에서

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연구가 이

루어졌을 때 장기간의 참여로 간주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 14개월에 걸친 장기 연구의 과정을 거쳤

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관찰(persistent observation)

이다. 연구자는 지속적 관찰을 위해 처음 9개월간 주

중에는 직접,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참

여자 관찰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7개월에 걸쳐서도 온

라인을 통해서는 매일,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2주에

한 번 정도씩의 관찰을 수행하였다. 세 번째,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자료 출처, 이론적 틀을 사용하여 삼

각측정(triangulation)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연

구자의 해석에 자의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검토하는 과정(member check)

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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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합법적 주변 참여의 관점에서 본 학습자의 발달 단계(Lave & Wenger, 1991의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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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과학 잡지 프로젝트에의 참

여를 통해 자발적 학습이 발달되어 가는 구체적인 양

상과 함께 이러한 참여의 발달 및 학습의 증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가능

한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실제

로 과학 잡지 프로젝트에의 참여 속에서 학습자들이

변화해 나가는 모습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1. 과학 잡지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의 발달

1) 주변적 참여 단계

과학 잡지 편집부라는 실행 공동체에 처음으로 들

어와 과학 글쓰기라는 낯선 과제에 부딪힌 학생들은

합법적 주변 참여자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Lave와 Wenger(1991)에 따르면, 합법적 주변 참여

인들은 새롭게 참여한 공동체의 가치, 규범, 흥미 등

에 낯설고 불편해하며, 의사결정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학생들은 앞으로

의 과학 잡지 기자 활동, 기사 작성에 대한 흥분, 부담

감 등으로 다소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드러냈다. 이들

이 참여 초기에 보인 첫 번째 특성은 문제 해결력의

부족과 일부 정보에 대한 과다 의존이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교사의 제언을 기다리는 등 매우 수동적이

고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고, 글감이나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같은 특정 매체에만 과다하

게 의존하는 성향을 드러냈다. 

최종 역할 분담과 구성 논의 모임을 가졌다. 논의가

끝날 무렵 선생님께서 각자에게 종이 한 장을 주시

면서 자신이 맡은 주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써

보라고 하셨다. 막상 쓰려고 하니 흰 종잇장처럼 내

머리 속도 멍~ 해져 버렸다. 그러나‘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하면서 열심히 손을 움직였다. 

(N, 2009.7.18. 웹 취재일지) 

어제도 오늘도 열심히 NAVER 지식 in을 뒤지고 있

지만 내가 원하는 자료는 나오지 않는다. 역시 오늘

도 수확은 없음.       (M, 2009.7.19. 웹 취재일지) 

두 번째는 자료를 거의 베껴 쓰다시피 하는 글쓰기

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 낮은 자아 효능감이었

다. 일부 학생들은 참고 도서나 웹 사이트의 특정 자

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고, 남의 글을 부분적으로 옮

겨 썼기 때문에 전체 기사가 부자연스럽다든지, 마치

어른이 쓴 글 같다든지, 혹은 자신이 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든지 하는 현상이 1호 잡지의 제작 과정과, 심층 면담

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단계의 학생들은 자신

이 쓴 글에 대해 비판적 피드백을 받을 경우, 반성적

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주로 회피하려는 반응을 보였

다. 또한 학생들은 아직 스스로가 과학 잡지의 주체라

는 주인의식의 부재와 함께 과학과 관련하여 대단히

낮은 자아 효능감을 보였다. 

학생들이 쓴 기사를 수정하고 편집하다가 문득 든

생각. 아이들이 글을 너무나도 수려하게 잘 썼다. 그

래서 H를 불러 물었다. 정말 다 쓴 글이 맞냐고? 아

니면 참고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이냐고? 아니면 참

고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냐고? 처음에는 재

구성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점점 책을 그대로

베껴 쓴 부분이 많음을 인정했다. 월요일에 처음부

터 다시 작업해야 할 것 같다. 

(교사, 2009.9.2. 현장일지) 

기사를 쓰면서 느낀 건데요, [자료]1) 읽는 게 되게

귀찮았어요. 저희가 쓸 때요, 퍼 쓴 게 많았거든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쓰니까 중간 중간 정리가 잘

안 되서 인터넷의 힘이 절실히 느껴지는… . 

(R, 2009.11.3. 심층 면담) 

제가 기사를 쓸 때도요, 별로 다른 거 참고 안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퍼 와 가지고…. 그래도 애들이 모

기 같은 건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던데…. 이거 하

나도 안 읽어요, 사실. 저희도 안 읽어요, 이거 하나

하나 누가 읽겠어요? (N, 2009.12.14. 1호 리뷰 회의) 

과학이나 이공계도 재미있다. 매력적이고 관심도 많

다. 하지만 어쩐지 체계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겁이 난다. (S, 2009.10.11. 면담지 질문에 대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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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표시는 연구 참여자가 실제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문맥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연구자가 첨가한 내용임. 



과학은… 굉장히 부담스럽구요. 제 길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이 좀. 왠지 뭔가 아닌 것 같은. 

(J, 2010.1.26. 심층면담) 

그러나 본격적인 참여의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주

변의 자연, 과학 현상에 대한 상황적 흥미를 갖게 되

는 세 번째 특성을 드러냈다. 앞으로 계속 기사를 써야

되고, 스스로 자신의 기사 소재를 선택해야 되는 등의

상황 인식을 통해 보다 자연스럽게 일상의 과학이나

주변의 자연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 것 같아 보였다. 

차를 타고 가는데요, 길가에 꽃이 있는 거예요. 능소

화가. 되게 좋았는데…. 능소화 기사를 써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반갑고 좋았어요. 흥미로웠는

데….               (R, 2009.12.14. 1호 리뷰 회의) 

솔직히 이 조사를 하기 전엔 우리 학교 식물과 여름

철 식물에 대해 전혀 몰랐었는데, 이 조사를 하면서

‘우리 학교에 이런 식물이 있었구나’처음으로 깨닫

게 되었다. 이후로 좀 더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H, 2009.11.17. 1호 편집후기)

아울러 이들이 보인 네 번째 특성은 시작 단계에서

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동료 간 상호작용이

다. 프로젝트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보다 원활한 소통

과 협력을 위하여 온라인상의 논의 공간을 운영하기

로 하였는데, 참여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은 홈페이지

방문 횟수, 글과 댓글 등이 이 시기에 관찰된다. 이들

은 특히 기사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 글쓰기 자료, 개

개인의 취재 일지 등을 탑재하고, 서로의 조언을 구하

거나 온라인상의 논의를 펼치는 등 활발한 상호작용

을 주고 받았다. 초기에 웹사이트 사용 방법이나 운영

아이디어 나누기 등으로 시작된 동료 간 상호 작용은

본격적인 취재 및 기사 작성 단계로 들어가면서 수집

자료나 기사 관련 궁금증에 대한 상호 인지적 지원,

취재나 글쓰기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등으로 확

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과학 잡지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상황에 참여함으로써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낯

선 경험과 무용담, 이를 통해 느낀 점 등을 취재일지

의 형식으로 가장 활발하게 게재하고 공유한 것 역시

이 시기의 특성에 해당된다. 

오랜만에 카페에 들어와 다른 아이들의 취재 일지를

읽어 보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내 취재일지에

답 글이 달렸다는 것!. ‘오…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

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 

(C, 2009.7.21. 웹 취재일지) 

건의할 사항은‘편집부 아이디어 방’이 있었으면 좋

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거나 취재일지를 쓰다 보면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 쓸 기사에 대해 아이디어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거라 개인 취재 일지에다 쓰기도 좀 뭐한데 여

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R, 2009.7.21. 웹 취재일지) 

N 인터뷰는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경험 있으

신 분 좀 알려주시길.

M 인터뷰는 질문지 만들어서 그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 

(2009.7.19. 웹 취재일지에 대한 댓 글)

이상과 같이 참여의 초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아직

독자를 대상으로 한 과학 기사 작성이라는 과제의 수

행에서는 서툰 모습을 보였으나, 과학 탐구 및 글쓰기

활동에 대한 흥미와 더불어 실행 공동체 구성원들 간

의 활발한 상호작용만은 일으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Hidi와 Renninger(2006)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상황적 흥미는 집단학습, 퍼즐, 컴퓨터 활용 수업 등

환경적, 내용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학습에서

유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독자를 대상으로 과

학 기사 쓰기’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이 자극으로 제공

되면서 학습자들의 상황적 흥미를 유발시킨 것으로

보였다. 또한 참여자들 사이의 활발한 인지적 지원과

상호작용은 실행 공동체 내에서의 학습이 장인

(master)과 도제(apprentice) 사이의 수직적 관계보

다는공동체자체의구조적자원(structuring resources)

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Wenger(199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공동체 내에서 실행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주변적 참여자는 과제의 수행, 다른 학습자와의 관계

를 통해 학습을 발달시켜나간다. 학생들의 다양한 상

호작용은 학생들의 참여가 발달하고, 새로운 구성원

이 편입되면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에 대한 기술은 다음 절에서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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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기의 참여 단계

잡지가 실제로 제작되어 배포되고 같은 학교에 다

니는 또래 학생, 교사, 가족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

이 쓴 과학 잡지의 독자가 되어 기사를 읽고 반응을

보이는 등의 경험 뒤, 참여자들은 비약적으로 변화하

는 모습을 보였다. 또 1호 과학 잡지 발행 뒤, 지도 교

사는 학생들과 함께 발행된 과학 잡지 기사의 의미,

과학 기사가 가져야 할 규범 등에 대해 안내하며 반성

적 사고(guided reflection)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

은 비로소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되돌아보기 시작했

으며, 이와 같은 안내된 반성의 과정, 독자로부터의

실질적인 피드백, 뒤이어 시작된 2호 잡지 제작 등을

경험하며 학생들은 주변적 참여 단계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사의 소재 선택, 글쓰기 방법 등에 신중해

졌으며, 글쓰기를 위한 학습의 시작이 관찰되었다. 학

생들은 자신이 쓴 과학 기사가 독자들과의 공유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뚜렷하게 인식하였으므로, 독

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글쓰기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 같은 생각은 곧바로 실

행에 옮겨졌으며, 학생들은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

한 과학 현상들을 탐색하였고, 단순히 여기저기서 자

료를 베껴 쓰거나 요약해서 모으는 형태를 벗어나 스

스로 과학 내용을 학습한 다음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신중하게 회상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

는 지식 전달(knowledge telling)의 글쓰기 형태와

함께 메타 인지적 사고의 시작이라는 두 번째 특성으

로 드러났다. 더 나은 기사 작성을 위해 자신이 쓴 글

을 반복적으로 읽고 고쳐 쓰는 과정(redrafting) 또한

관찰되었다. 

기사를 쓸 때 과학적인 용어 같은 것은 아예 빼든가

아님 풀어주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풀어주지도

않고 너무 어려우니까 애들이 그런 것은 잘 못 알아

듣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너무 인터넷 상으로만 조

사를 하니까요, 이어지지도 않고 억지로 붙여 놓은

것 같아요.          (R, 2009.12.14. 1호 리뷰회의) 

선생님은 대강 간단하게 써도 다 이해하니까, 근데

애들은 아니니까…. 그냥 쓸 때는 나만 보거나 선생

님만 보거나 이러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써

도 괜찮고. 막 어렵게 써도 상관없고. 그런데 기사는

남들이 다 보는 것이니까. [자세히 안 써주면] 잘 이

해도 못할 수도 있고.    (S, 2009.12.22. 심층면담) 

더 찾아 보구요, 많이 생각해봐요. 어떻게 해야 내용

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용을 여러 파트로 어

떻게 나눠야 될지도 고민하게 되요. 그러다 보면 내

용도 다시 많이 읽어봐요. 나중엔 막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읽어 보게 되요.    (C 2010.2.8. 심층 면담) 

셋째, 학생들의 글쓰기 과정에서 상호텍스트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특히 조직 측면에서의 상호

텍스트성(organizational intertextuality)을 많이

보였는데, 이는 어떻게 서로 다른 텍스트들이 구조적

호환성을 반영하느냐에 관련된 것이다(Pappas et

al., 2009). 학생들은 기사 작성에 앞서 다양한 과학

서적이나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읽고 분석하였는

데, 이후 기존 매체들에서 보여지는 텍스트와 사진의

배열 방식, 소 주제별 단락 구분, 소제목을 붙이기 등

을 비롯하여 사진이 나타내는 과학적 사실을 핵심적

으로 요약한 사진 설명,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말 풍

선 넣기, 어려운 과학용어에 대한 용어 설명란 만들기

등의 구성이 이들의 기사에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또한 이들은 과학자를 비롯하여 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은 다양한 인물들

과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경험한 과학

적 의사소통이나 표현의 방법을 글쓰기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은 과학관을 직접 찾아 자료를

조사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주변 사람들

에게 질문을 하고,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기도 하는 등

자원 활용의 범위를 한결 넓혔다.

우리도 이렇게 기사 끝에 잘 모르는 용어 같은 것은

용어사전 같은 것을 따로 칸을 만들어서 풀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모를 때 찾아서

볼 수도 있고… .   (R, 2009.12.28. 2호 편집회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됐어요. 저

는요, 솔직히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되게 자세하게

몰랐던 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

러니까 저도 기사 쓸 때 자꾸 그렇게 해 보려고…. 

(H, 2009. 12. 22.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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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과학 탐구활동 및 글쓰기에 대한 상황적 흥미

가 지속되며, 학생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가치를 부

여하기 시작했다. 일부 학생들에게서는 과학적 탐구

와 글쓰기에 대한 개인적 흥미가 보이기도 했다. 이들

은 독자와의 기사 공유라는 대외적 의미를 넘어서, 기

사 작성 과정이 자신의 학습에 가져온 내적 의미를 발

견하고 이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충분한 취재 활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고, 원하는 자료를 찾지 못하고 헤

매거나, 인터뷰 대상에게 답신을 받지 못해 실망하는

등 참여자들은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으나,

반대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과정을 통해 자신감, 자

아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모습 또한 보였다.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Never! 근데 이제 지나가다

나무나 꽃을 보면 관심이 가고, 뭘 봐도 집중적으로

보게 되요. 옛날에는 그냥 쓱 지나가고 말 것도 지금

은 유~심히 관찰한다는 것. 꽃이나 나무나 새나 다

보게 된다는 것…. 용어를 잘 모르고 이해 못해도 자

꾸 열심히 주의 깊게 보려고 노력 하고 흥미를 자꾸

가지게 되요.              (M, 2010.2.8. 심층 면담) 

과학은 어려운 공식이다. 실험이다 이런 생각을 갖

고 있었는데 잡지 글을 쓰는 지금은 과학이 일상 생

활의 모든 것과 조금씩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

아서 과학이 멀리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

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잡지 반을 한 효과로는

~ 과학이 더 쉽게 느껴지고 더 흥미를 가지게 돼서

은근슬쩍 눈길이 가고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된 것

이랄까요?          (H, 2010.3.5. 웹 사이트 댓 글) 

저도 이제 과학에 대한 맹인이 아니라는 자부심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사실 예전엔 그랬거든요. 과학

은 내 사전에 없다!!! 그런데 이제 살짝은 그런 것이

흐려졌다고나 할까요? 

(J, 2009.12.19. 웹 사이트 댓 글) 

Yore 등(2002)은 비전문가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글쓰기가 글 쓰는 이의 언어 사용, 문장구조, 용어, 그

리고 글의 길이에 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를 발표한 바 있다. 위의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이 학생들은 자신의 과학적 흥미뿐 아니라 독자들의

호기심, 배경 지식 정도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였고,

초고를 읽고, 수정하고, 다시 읽고 하는 반복적 고쳐

쓰기 과정(redrafting)을 거친다는 점에서 주변적 참

여기의 글쓰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양상을 보였다. 이

는 글쓰기의 실제 상황과 독자를 경험한 학생들이 주

제에 대해 이해한 바를 글로 쓰고 설명하는 과정을 겪

음으로써, 스스로의 이해를 더 풍부하게 구성한다는

Hand 등(2002)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무엇보

다도 이 시기의 학생들이 참여를 통한 글쓰기 과정이

유의미한 학습 경험이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발견은 주목해야 할 점으

로 생각된다. 

3) 완전한 참여의 단계

참여자들이 실행 공동체에 점차 익숙해지고, 나름

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의 필요

에 따라 수시로 소 모임을 가졌고, 점심 시간이나 방

과 후 짬을 이용해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거나, 기사의

초고를 작성하는 등 보다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모습

을 보였다. 이 시기 학생들의 첫 번째 특성은 여유와

즐김, 가치 부여와 지속적 참여의 의지였다. 이들은

더 이상 글쓰기 활동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았고, 오히

려 그 상황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으며, 과학 잡지 기

자 활동은 이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기사

의 소재를 찾고, 습관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질문

거리를 메모하는 등 과학 글쓰기 활동을 내면화

(internalization)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자료 활용에 있어서도 수집 자료를 그대로 참고하기

보다는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뢰할 만

한 자원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면모를 보였다. 

자료 찾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졌어요. [신문] 기사나

다큐멘터리에도 관심이 많아져서 과학 잡지랑 관련

될만한 것들은 제 블로그에 담아 와서 따로 자료 관

리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막

찾아볼 정도로 관심이 많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다

큐멘터리 틀어보지도 않아요. 

(M, 2010.10.8. 심층면담) 

다음과 네이버. 나와 있는 질문이나 지식이 다 너무

똑같은 내용이거나 뻔한 이야기 뿐이다. 이런 것 중

엔 틀린 답도 정말 많다. 어떨 때는 정말 이런 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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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박사님, 그런 분을 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

어보고 싶다. 그나마 백과사전이나 도감에 나와 있

는 자료는 괜찮다.        (C, 2010.9.10. 취재일지) 

두 번째로는, 글쓰기 과정에서의 부쩍 증가한 메타

인지적 사고와 지식 전환(knowledge transforming)

의 글쓰기 형태(Prain & Hand, 1996)를 들 수 있다.

다양한 독자를 위해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과학적 용어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

하려 했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적 글쓰기를 위해

스스로의 이해를 먼저 발달시켰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

적으로 자신의 인지 과정을 되살피게 하는 메타 인지

촉진의 결과를 낳았다. 세 번째로, 독자를 위한 쉽고 정

확한 과학 글쓰기의 반복적 수행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

로를 단순한 한 사람의 학생이 아닌 과학 기자로 생각

하게 되는 정체성(identity)의 변화를 보였다. 학생들의

이 같은 정체성 변화는 완전한 참여 단계에서 드러난

여러 특징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

각되었다. 이들은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는 과학 기사,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 정확한 과학 내용의 전달, 베껴

쓰기가 아닌 학습을 통한 자신의 글쓰기 등을 과학 잡

지 기자가 갖추어야 할 규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것

을 그대로 베껴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자기만의 언

어로 다시 써야 되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낫겠구나. 그렇게 고치다 보면 또 계속 고칠 게 나와

요. 그러면서 자꾸 생각도 하게 되고. 

(J, 2010.10.7. 심층면담) 

‘기사 쓸 때 좀 더 쉽게 써야겠다’. 처음에 잡지 만

들었을 때 [독자들이] 너무 어렵게 썼다고 얘기 했었

잖아요. 그래 가지구요, 말이 어려운 건 빼고 대표적

인 것만 남겨서 잘라 붙이고. 쉬운 단어만 써 보고,

바꿔보다가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원래 단어대

로 쓰고. 틀리면 안되니까. (M, 2010.2.8. 심층면담)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모순도 있으면 안 되고. 아

무리 학생이 만들었어도 어느 정도의 구성이나 흥미

를 끄는 요소도 있어야 되니까요. 사실 독자를 고려

하면 잘 써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읽으니까. 

(J, 2010.10.07. 심층면담) 

후배들 기사를 보면서 되게 많이 난감했어요. ‘아,

이건 1호 때 우리다! 아이고 부끄러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왜 쟤들은 다 퍼오지? 우리처럼 공부를 안

하네?’막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R, 2010.10.8. 심층면담) 

제가 좀 기자 이런 걸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학생

이란 걸 벗어나서, 그냥 기자라는 느낌. 학생 기자긴

하지만 자기가 직접 가서 해보고 글도 쓰고 직접 경

험하는 거잖아요, 기자들은. 발로 뛰고 공부하고 그

래서 글로 쓰고.          (J, 2010.10.07. 심층면담) 

정체성이란 자아에 대한 이미지이고(Sfard &

Prusak, 2005),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

속적으로 재창조 되며, 인간은 능동적 행위자로서 자

신의 정체성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Roth, 200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전한 참여

의 단계에 이른 학습자들이 과학 잡지 기자로서의 정

체성을 드러낸 것은, 실행을 통한 정체성의 확립을 학

습이라고 본 Lave와 Wenger(1991)의 관점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이들은 과학 잡지 편집부라고 하는 실행

공동체에서의 참여 증진을 통하여 과학 잡지 기자로

서의 정체성을 확립했으며, 과학 글쓰기의 일상화, 글

쓰기를 위한 자발적 학습 등과 같은 보다 진정한 의미

의 학습에 접근하였다. 

마지막은, 자유로운 탐구와 글쓰기라는 학습 문화

의 형성이다. 과학 잡지 제작활동 참여를 통해 평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유로운 과학 탐구와 과학 글쓰

기를 경험하고, 진정한 학습으로써의 가치를 발견한

학생들은 이를 자신들의 학습으로 문화화(enculturation)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래의 내러티브에서도 볼 수 있

듯이 이와 같은 학습 문화는 과학 잡지 제작이라는 활

동의 경계를 넘어 일상적인 학습의 상황에도 전이되

는 양상을 띠었다. 

[과학 잡지 기사를 계속 쓰다 보니] 이젠 과학이 재

미있더라구요. 전에는 과학 수행평가도 한숨만 탁

쉬고 그랬는데, 이젠 그런 걸로 하면 공부가 더 잘되

는 것 같아요. 키워보고 관찰한 걸 또 글로 써 보고,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

을까 [생각해보고]… (J, 2010.10.7.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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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학교 [수행평가] 보고서도 그렇게 써 질 수 밖

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하루 만에 막 베껴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쓰면요, 마음에 안 들어. 완

전 억지. 이거 선생님이 보면 또 컴퓨터에서 베낀 것

이라고 할 것 같고, 이제는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

렇게 쓰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요. 그렇게 쓰는 게 습관이 되면서 이제는 다른 글

쓰기 할 때도 그런 습관이 조금씩 나와요. 

(R, 2010.10.8. 심층면담) 

공부할 때도, ‘아, 이걸로 기사를 써 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수업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과학실에서 교과서에 나온 실험을 할 때도 그 원리

를 더 공부해봐야겠다 생각이 들고. 또 그 실험이 끝

나면 좀 더 심화된 실험을 해 보고 싶고, 글로 써서

정리해 보고 싶고.         (J, 2010.10.7. 심층면담) 

학생들이 발달시킨 이같은 탐구와 글쓰기의 학습

문화는, 과학잡지제작활동이다양한과학학습상황으

로 전이될 수 있는 일종의 전환적 경험(transformative

experience)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Pugh(2004)

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환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인

식의 다각화, 경험적 가치 형성 등은 학습에 대한 보

다 전체적이고 깊이 있는 개입을 이끌어낸다. 이와 같

은 일상적 탐구와 글쓰기의 학습 문화는 학생들의 실

질적 학교 학습에 있어서도 견고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참여 발달의 요인

1) 학습 환경 요인: 과학 잡지 글쓰기의 속성

본 연구의 환경으로 제공된 과학 잡지 프로젝트는

학생 주도, 독자 대상의 글쓰기, 과학 잡지라는 구체

적 산출물의 주기적 생산, 온몸으로 부딪히는 생생한

경험과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등을 특징으로 한다. 교

과 외 클럽 활동으로서 과학 잡지 글쓰기의 첫 번째

속성으로는 무엇보다도 활동의 주도권이 학생에게 있

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과학 기사의 소비자

에서 생산자로 입장 전환을 경험하며, 학생들은 누군

가의 지도에 의한 수동적 참여 대신, 스스로 관심 있

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취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주도권의 문제는 과학 잡지 편집부라는 실행 공

동체 및 그 구체적 산출물인 과학 잡지, 과학 기사에

대한 학생들의 주인 의식을 발달시켰고, 이는 자연스

럽게 참여의 발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여기서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지루한 것들

말고, 우리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로 기사를 만

드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N, 2010.3.22. 2호 리뷰회의) 

둘째, 독자 대상의 글쓰기라는 특성과 과학 잡지라

는 실질적 산출물 생산이다.’과학 잡지’라고 하는 구

체적 산출물은 학생들에게 자부심, 노력에 대한 심리

적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평가

받는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반성적 사고를 이

끄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독자가 제공하는 피드

백은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실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활동을 하고 이렇게 제가 직접 다니고 해도, 그게 그

렇게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는데요.

이렇게 책으로 직접 우리 활동의 결과물이 나오고

글을 쓰고 한다는 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C, 2010.5.11. 심층면담) 

책이 나온 순간, 정말 너무 기뻤다. 가족에게도 보여

주고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의외로 많은 호평도

들었다. 그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느낀

것이 많았다. 나중에는 좀 더 잘 쓰고 싶다고, 더 많

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그리고 다음 기사를

쓸 때는 좀 더 쉽고 친숙한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다

가가고 싶어졌다.         (J, 2009.11.14. 편집후기) 

셋째, 과학 잡지 기사는 발로 뛰어 취재하고, 온몸

으로 부딪히는 구체적 경험을 기반으로 쓰여 진다. 학

생들은 자신의 호기심, 과학적 궁금증에 기반하여, 자

유 탐구, 과학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현장 방문,

문헌 조사, 과학자 인터뷰, 주변 동식물의 밀착 관찰

등을 수행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이 스스로 발로 뛰어

알아내는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였으며, 특히 학교 수

업을 통해서는 만날 수 없었던 과학자, 과학 관련 업

무 종사자, 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과학 고등학교

학생 등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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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모델을 제공한 것으로 보였다. 또 과학이라는 것

이 결코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

과학자는 뉴스나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

라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실제 인물

이라는 생생한 느낌은 참여자들에게 자신도 노력 여

부에 따라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력

한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보였다. 

그냥 앉아서 자료만 조사하고 글만 쓰는 게 아니니

까. 실질적으로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실험도 많이 하

고. 그게 훨씬 더 변화시키는 요인.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한다는 게. 

(M, 2010.10.28. 심층면담) 

[과학자 인터뷰] 되게 좋았어요. 일주일 내내 엄마한

테 그 얘기만 했어요. 기억에도 많이 남고, 막 희열

있잖아요. 기쁨. 이런 것이 막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과학자’하면 아주 먼 사람 같으니까. 나하고는 아

주 아주 먼 그런 사람 같은데. 

(R, 2010.2.28. 심층면담) 

넷째, 이 같은 활동의 결과는 탐구 보고서, 설명 글

쓰기, 편지 글, 과학 만화, 과학 소설 등 학생들이 스

스로 선택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글쓰기 장르

를 통해 과학 기사로 편집되었다. 이는 글쓰기 장르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효과와 함께 보다 쉽

게 과학 글쓰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을

조절할 기회를 가질 때, 그리고 더 많은 학습자 자율

성이 부과될 때 학습자의 참여가 증가될 수 있다는

Osborne(2003)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은 다각적 탐구 활동의 맥락을 제공

하고, 다양한 글쓰기의 장르를 통해 자신의 탐구 결과

를 정리하도록 하는 과학 잡지 기사의 속성은, 학습자

의 흥미, 호기심, 정체성 등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학습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Lemke(2001)는

만약 우리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과 정체성에 부합하

는 넓은 범위의 과학 학습을 지원한다면, 모두를 위한

과학적 소양의 함양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학습자 개개인에게 보다 부합

하는 탐구 맥락, 글쓰기의 장르 선택이 가능한 과학 잡

지 기자 활동 역시 넓은 범위의 과학 학습을 지원하며

학습자의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교사 요인: 스캐폴딩의 제공

스캐폴딩(scaffolding)의 핵심은 교수자나 성인이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학습에

더 많은 책임을 갖도록 자극하면서 점차 도움을 줄여

가는 조절적 기능에 있다(Wood et al., 1976). 본 연

구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한 스캐폴딩은 기사

작성을 위한 인지적 사고(cognitive thinking) 지원

과 과학 기자로서의 정체성(identity) 형성을 위한 지

원의 두 가지이다. 스캐폴딩은 최초 참여자들이 과학

잡지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한 인지적 사고 영역에서의

스캐폴딩은 첫째, 기획 및 취재 방법에 대한 것이다.

수업 시간에 배운 과학 내용에서 출발하여 좀 더 탐구

할만한 주제를 생각해 보게 하거나, 궁금했으나 무심

히 지나쳤던 과학적 호기심 떠올려보기, 학교 주변의

동식물과 친해지기 등과 같은 대략적 방향 제시를 비

롯하여 취재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일단 이 선생님이 뭘 연구하시는지 잘 모르잖아. 그

러니까 연구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어떤 연구를 하

시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냥 L 교수님

이름으로도 검색을 해 볼 수 있어. 어떤 분이신지 언

론이나 이런데 보도된 자료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

고하도록 하고. (교사, 2010.2.8. R과 기사 논의 중) 

두 번째는 기사 작성에 대한 인지적 지원이다. 글쓰

기의 일반적인 방법 소개, 참고 자료 활용, 편집 과정

의 도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기사의 전반적인

틀을 잡고 구성을 살피며 정확성을 점검하는 편집과

정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주변적 참여 단계에 머물

렀던 1호 잡지 편집 시기에는 거의 전적으로 교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후 학생들의 발달 정도에 따라

많은 부분이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갔으며, 교사의 스

캐폴딩은 필요한 학생,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지속

적으로 제공되었다. 

선생님이 고쳐주시면 후에 다른 글을 쓸 때는‘지난

번에 이런 걸 고쳐 주셨으니까 이번엔 내가 고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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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겠다’. 과학 잡지 하기 전까지는 제 글에 문제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과학 잡지를 쓰면서, ‘이

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이런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게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직접 빨간 걸로 이렇게 고치고, 계속 그렇게 해

서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고….  

(J, 2010.10.7.심층면담) 

세 번째는 외부 자원 접근에 대한 스캐폴딩의 제공

이다. 과학 잡지 제작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많은 과학

관련 인물들을 만나고,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였으나,

참여의 초기 단계에서는 과학자에 대한 개념조차 갖

지 못할 정도로 현실의 과학에 대한 높은 단절을 보였

다. 참여 초기에 작성된 질문지 문항 중‘과학자’하면

생각나는 인물을 셋 이상 써 보라는 항목을 보면 학생

들은 공통적으로 뉴턴, 아인슈타인, 퀴리 부인, 에디슨,

다윈, 황우석 등을 거론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계기로

는 책이나 TV, 뉴스 등을 들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과

학자는 교과서나 위인전에 등장한 인물, 혹은 최근 사

회적으로 이슈화된 인물의 범위 내에만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

자 집단 및 과학 관련 연구 기관들의 존재를 안내하고

이들과의 만남을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

게 안내하였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

들은 곧 다양한 과학자 풀의 존재를 알게 되고, 홈페이

지 접속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관심 있는 연구 분야

의 과학자에게 스스로 편지를 보내고, 인터뷰 요청을

하는 등 점차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H [질문지를 작성하며] 선생님. 발명가도 과학

자예요?

J 그럼, 내셔날 지오그래픽도 과학??

R 어, 우리 집에 그거 진짜 많은데…

(2009.10.10.질문지 작성 과정) 

또 다른 형태의 스캐폴딩으로 구분된 정체성 형성

지원은 이러한 인지적 지원과 분리되기 보다는 통합된

형태로서 제공되었다. 교사는 지속적으로 참여자들에

게 단순한 한 사람의 학생이 아닌 과학 기자라는 입장

에서 잡지의 기사를 쓰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직

이전의 기자 경험을 살려 기사 작성 과정의 모델이 되

기도 하고, 학생들과 도제적 상호작용을 주고 받았다.

또한 글쓴이로서 가져야 할 반성적 사고의 안내 등을

통하여 과학 기자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스캐폴딩

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기획과 취재 과정, 글쓰기 과정,

외부 활동 과정의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질문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세

요. 여러분은 과학 기자가 되기를 희망하신 학생들

입니다. 지원서도 예비 기자답게 사실에 입각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교사, 2009.6.11. 편집부 지원서 양식의 서두) 

발표를 할 때는 이것도 공식적인 회의니까 여러분들

이… 연습 중의 하나야. 어떤 과학적인 의사소통. 자

기의 의견을 잘 발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인

터뷰 가서 잘 질문할 수 있고, 또 독자들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잘 대답할 수 있는 것들, 모두 평소에 연

습이 될 수 있도록… .

(교사, 2009.7.5. 1호 편집회의) 

이와 같은 스캐폴딩의 제공은 학생들이 비교적 생

소한 경험인 과학 기사 쓰기 활동에 보다 쉽게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뒷받침 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

로 생각된다. 교사의 스캐폴딩 요인은 주변적 참여기

와 같은 참여의 초기 단계에 주로 영향력을 나타내었

으며, 학생들이 실행 공동체 내에서의 수행을 거듭하

며, 자신만의 지식과 기술, 정체성을 발달시켜 나감에

따라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든 것을 특징으로 한다. 

3) 학습자 요인 : 즐김과 가치의 발견

과학 잡지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 글쓰기 활동에 대한 반성적 사고

및 그 실행의 내면화를 경험하며 진정한 학습에 접근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참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

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학습자 개인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고 적절한 스캐폴딩이 제공되더라

고, 결국 학생이 이를 내면화하지 않으면 학습은 일어

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참여 변화는 어느 한

순간, 결정적인 계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일어난 것

이 아니었다. 이들의 변화는 아주 서서히 진행되었는

데, 그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하다 보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발로 뛰어 탐구하며, 독자를 대상으로 글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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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을 즐기고, 이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며, 자연

스러운 일상적 생활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는 학생

들의 내러티브를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구나. 진짜 좀 더 참 공부라

고 해야 되나? 시간만 있으면 계속 더 하고 싶어요.

아무리 해도 공부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즐기는

느낌. 더 능률적이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J, 2010.10.26. 심층면담) 

그런 것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학교

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하는 것보다 머리에 많

이 남고 또 그걸 기사로 써서 애들이 읽어주고, 또

과학에 대해 우리들이 느꼈던 걸, 우리가 읽었던 걸

애들한테 전달한다는 그런 것이 정말 좋은데….

(R, 2010.4.5. 심층 면담)  

의미가 깊어서요, 그냥 하는 것보다. 뭔가 시험공부로

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거.   (J, 2010.2.21. 심층 면담) 

쓰면서 배워가는 것이 많으니까. 새로운 사실도 많

이 알고 과학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S, 2010.2.18. 심층 면담) 

위와 같이 학생들은 자신의 과학적 호기심을 직접

탐구하고, 글로 쓰고 소통하는 과정을 즐기게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학습으로써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을 참여 증진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러한 생

각은 일반적인 과학 수업에서 교과서에 의해 제공되

는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며 탐구를 하거나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되고 독자와 글쓴이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뒷받침되는 과학 잡지 제작

과정이 학생들에게는 보다 이상적인 학습의 상황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학습에 대한 가치는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조직하고 자발성을 지지할 때, 더욱 증진

된다(Hidi & Harackiewicz, 2000; Vansteenkiste

et al., 2006). 과학 잡지 제작 경험 과정에서 학생들

은 과학 탐구와 글쓰기 활동을 일상의 하나로 받아들

이며 이를 즐기고, 가치를 부여하였다. 최초에 그들이

부여한 가치가 독자들과 공유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주변의 인정을 받고 자신을 차별화 시키는 등의 외적

가치였다면, 참여의 깊이가 더해감에 따라 그 가치는

과학 글쓰기를 통해 진정한 학습에 다가가고 있음을

깨닫는 내적 가치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내적 가치

는 학습과 글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개인적 흥미

(individual interest)를 발달시켰으며, Hidi와

Renninger(2006)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기적이

고 건설적이며 창의적인 노력과 함께, 환경 조건과 무

관하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참여를 지속시키는 모

습으로 발달된다. 일상적인 학습 문화의 하나로 정착

되기 시작한 과학 잡지 글쓰기는, 이런 맥락에서 진정

한 학습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과학 잡지 제작 활동 참

여에 대한 내러티브를 분석하여 그들의 참여 발달 양

상 및 그 영향 요인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합

법적인 주변 참여에서 출발하여 이행기를 거치며, 완전

한참여의단계로발달하였고, 이과정에서흥미, 글쓰기

및인지발달과자발적인학습증진, 정체성의변화를경

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학생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는 학습자 주도권,

직접경험의결과를독자를대상으로하는글로쓰기, 과

학 잡지라는 구체적 산출물 발간과 같은 속성을 지닌 과

학 잡지 글쓰기 환경과 교사의 스캐폴딩을 꼽을 수 있었

다. 이와 더불어 글쓰기 활동을 즐기고 진정한 학습으로

써의 가치를 부여하며 일상화 시키는 참여 학생의 내면

화야말로 외적 요인들을 반영하며 진정한 학습 발달의

토대를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서얻을수있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비교과 동아리 활동의 하나로서 과학 잡지 제

작 활동은, 학습자의 흥미, 호기심, 눈높이에 맞춘 다

양한 과학 탐구 활동의 수행과 더불어 과학 글쓰기 경

험을 제공할 수 있다. 과학에 흥미나 관심이 없는 학

생이라도 관심 있는 주제나 표현 장르를 선택하여 참

여함으로써, 일상의 과학에 대한 흥미, 호기심, 긍정

적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의 본

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과학 교육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과학적 소양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과학 잡지 편집부라고 하는 실행공동체에의

268 이민주∙김희백



참여를 통해 경험한 능동적, 자발적 학습 경험은 이후

다른 학습, 다른 공동체에의 참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학습자들은 기존의 경험과 성취를 바탕으로 새

로운 공동체에서도 보다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며 평생 학습 사회를 살아가게 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실행이 될 것이다. 

셋째, 과학 잡지 편집부라는 작은 실행 공동체에 의

해 만들어진 과학 잡지는 또래 집단이나 학교 공동체

라고 하는 보다 큰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도 필연적으

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과

학 기사 공유와 이에 대한 논의, 역동적 상호작용 등이

학교 공동체 전체의 과학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

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의 결

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 한편, 일선 학교

현장에의 적용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 요약

이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과 동아리 활

동인 과학 잡지 제작 활동을 통해 다양한 학습자의 참

여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기술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14개월 동안 수행되었으며, 연

구 참여자는 과학 잡지 편집부에 자원한 중학생 24명

과 연구자인 지도교사로,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동식

물 관찰, 궁금했던 과학현상 탐구, 과학자 만나보기

등을 기반으로, 편집부 웹 사이트 운영 및 과학 잡지

기사쓰기 활동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의 참여는 과학 잡지 편집부라는

실행 공동체에 대한 참여의 정도에 따라 주변적 참여,

이행기의 참여, 완전한 참여라고 하는 3단계를 거쳐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전한 참여로 발달해

감에 따라 과학 잡지 제작 활동에 대한 개인적 흥미

발생, 가치 부여와 함께, 메타 인지적 글쓰기와 자발

적 학습 증진, 과학 잡지 기자로서의 정체성 형성 등

을 보였다. 학습자의 참여 발달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

로는 학습 환경 요인으로 제공된 과학 잡지 글쓰기의

속성, 교사 요인으로 제공된 스캐폴딩,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습자 요인으로 탐구와 글쓰기를 즐기고 가

치를 부여하는 과정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흥미,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이 과학 잡지 글쓰

기를 통해 과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반성

적, 메타 인지적 사고를 경험하며 자발적 학습으로 이

행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시키는

것과 함께, 평생 학습 사회를 살게 될 학습자들을 위한

자발적 공동체 구성, 참여, 실행의 경험을 제공함으로

써, 보다 학습자 정체성에 입각한 진정한 학습의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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